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갈등"
환경부 30% 대폭인상 방침에 … 통산부 2 0 %로 인하요구

통산산업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 요율 인상률을 전품목에 걸쳐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환경부는 요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혀 환경정책

을 둘러싸고 통산부-환경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통산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쓰여 자체적으로는 폐기물이 되지 않는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 요율을 대폭 내려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당초 가전제품·금속캔류 등 6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폐기물 예치금을 현행 요율보다

20~200%, 합성수지·화장품용기 등 1 1개 품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현행 요율보다 2 0 ~ 3 2 9 %까

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통산부는 그러나 환경부 초안대로 요율이 인상될 경우 폐기물예치금 부담액이 현행 3 2 0억원에서

8 0 0억원으로, 폐기물부담금은 2 5 0억원에서 1 2 0 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1 4 0 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산부는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매출액 대비 0 . 3 ~ 0 . 4 %로 하향조정하고 △가전제

품이나 각종 캔류·유리병 등은 업종별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

간주도로 전환하며 △전체적으로 전품목의 부담금 요율 상승률을 2 0 %이하로 낮춰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환경부는 9 7년부터 가전제품·종이팩의 폐기물 예치금을 50% 인상하는 등 폐기물예치금과 부

담금을 평균 30% 인상키로 했다.

또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컵라면, 담배, 화장품 플래스틱용기(견본품) 등을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

상에 새로 추가하며 전지중 망간전지 및 알칼리 망간전지는 제외된다.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는

페트( P E T )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선박에 사용하는 윤활유, 냉장고 등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9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 등과 협의중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치해야 할

예치금 대상에 냉장고가 새로 포함돼 K g당 4 5원을 예치해야 하며, 텔레비젼·세탁기·에어컨은 K g

당 3 0원에서 4 5원으로 50% 인상된다.

또 P E T병은 세제류를 예치금 대상에 새로 포함하며 요율은 △5 0 0㎖ 이하의 경우 개당 3원에서 4원

으로 △1 5 0 0㎖ 이하는 개당 5원에서 6원으로 △1 5 0 0㎖ 초과는 개당 7원에서 8원으로 오른다.

P E T병의 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될 경우 예치금은 용량에 따라 개당 6원, 9원, 12원으로 2배 가

까이 인상된다.

금속캔은 뚜껑부착형의 경우 지금처럼 개당 2원이나, 뚜껑분리형은 개당 4원에서 5원으로 오른다.

종이팩은 △2 5 0㎖ 이하의 경우 개당 0 . 2원에서 0 . 3원으로 △2 5 0㎖ 초과는 개당 0 . 4원에서 0 . 6원으로

각각 50% 오른다.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컵라면 용기의 경우 개당

0 . 3원, 담배는 2 0개비당 4원씩( 2 0 0원이하 제외) 새로 부과된다.

화장품은 견본품에 사용되는 플래스틱 용기가 포함돼 개당 1원씩 부과된다.

부동액의 폐기물 부담금은 ℓ당 2 0원에서 3 0원으로 50% 인상되며,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원에서 1 . 2

원으로 높아진다.

또 3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복합재료 과자용기류는 5원에서 6원으로, 4가지 이상 사용시는 1 0원에서

1 2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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